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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variables related to paternal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For this purpose, 543 

fathers of young children living in the seven biggest cities in Korea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internet survey and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marital and job satisfaction. Their temperament was measured with the EAS Temperament 

Survey(Buss & Plomin, 1984).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both the marital and job satisfaction of the fathers affected 

their parenting participation. And also, marital satisfaction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than job satisfaction. All temperament types of the fathers had moderating effec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

ing to their temperament. This study provides the key factors which have an influence on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and also suggests that the temperament of the father should be considered for participation in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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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로 들어온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

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은 자녀양육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재고로 이어져, 과거에는 어머니가 

전담하던 자녀양육 역시 부모 공동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

다(G.-H. Han, 1996).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한 데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아동패널을 통한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 K. Choi et 

al., 2014).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아버지들의 양육 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우

에도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양육에서 더 많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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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아동의 측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과 관련되

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Y. A. Jang & 

Y. J. Lee, 2008; S.-R. Kim, H.-J. Choi, J.-H. Jeong, & 

Y.-L. Lee, 2012; S.-W. Seo & D.-K. Lee, 2014).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아버

지의 양육참여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

육참여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에 관련된 변인으로 연령이나 학력, 교육

수준, 소득 등을 탐색하였고, 자녀의 특성, 직업, 결혼 관

련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M. E. Lamb(1986)

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으로 결혼만

족도와 직업만족도, 인성 특성, 자아존중감, 부부 간의 일

치도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

도는 일상의 대부분을 가정과 직장의 두 영역에서 보내게 

되는 대다수 아버지들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결혼생활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

참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

구에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세부적으

로 접근하여 관계를 규명해 왔는데, 그 결과는 연구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결혼으로 인

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

이었다(R. Feldman, 2000). 자녀의 문제행동과 결혼의 질

을 연구한 K. M. Benzies, M. J. Harrison and J. 

Magill-Evans(2004)에 의하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

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J. K. Nugent(1991)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아버지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양

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데 반해, 결혼생활이 불행하다

고 지각하는 아버지는 아내 및 자녀와의 공감이 낮은 수

준에 머무른다고 설명하였다. K. P. McCoy, M. R. W. 

George, E. M. Cummings, and P. T. Davies(2013)에서

는 결혼 관계에서의 갈등 양상과 부모의 자녀 양육 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에 비해 아

버지들의 양육태도가 부부 관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R. H. 

Kang(2000, 2001)은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버지일수록 양육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K.-S. Baek(2011)은 결혼생활에 만

족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

에게 해소시키며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

다. 이 밖에도 국내외의 최근 연구들(R. Juhari, S. N. 

Yaacob, & M. A. Talib, 2013; S. Y. C. L. Kwok, C. 

C. Y. Ling, C. L. K. Leung, & J. C. M. Li, 2013; 

E.-M. Yeon, H.-S. Choi, Y.-J. Hong, & J.-A. Kim, 

2014)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에 적

극적이고, 양육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기혼 남성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

버지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시

도된 연구들은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직

업만족도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먼저 B. L. Volling and J. Belsky(1991)는 직업만족

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H. S. Lee and Y. N. 

Lee(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를 

통해, 직업에 대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 양육 간

의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W. B. Goodman et al.(2011)에서는 근

무여건에 있어서의 융통성이라든가 근무시간과 업무부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는 달리, 몇몇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만족도는 양육참

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아버지의 직업만족도

가 높을수록 오히려 자녀 양육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W. J. Lee, 1995).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직업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일에 몰입하게 되며, 일에 투자하는 시

간이 증가되므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

로 적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 수준은 그들이 가진 개

인적 특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 양육자의 기질에 따라 자

녀 양육의 양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아버지

의 양육참여에 있어서 아버지의 기질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J. Belsky & J. Vondra, 1993; 

M.-R. Chung, B.-S. Yee, & S.-K. Park, 2013). 앞서 제

시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가진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기질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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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고유한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질과 양육참여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

의 기질은 자녀 양육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부모의 기

질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수준 및 행동이 달라지게 된

다. R. Levy-Shiff and R. Israelashvili(1988)는 기질적으

로 친화적이고 사회성이 강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

활동을 한다고 하였으며, J. Belsky and J. Vondra(1993)

는 정서성을 가진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참여를 하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기질 연

구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기질과 양

육참여의 연관성을 입증한 Chung 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이 강한 아버지일수록 양육

참여도가 높으며, 특히 활동성 기질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아

버지의 정서성 기질과 양육참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아버지의 기질 유형에 따라 양육참여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기

질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

으로 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으로써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그리고 기질

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버지

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양육참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아버지의 기질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정, 직장,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기질에 따른 특성과 차이점

을 파악함으로써, 양육참여의 향상 방안과 양육방식에 대

해 기질 유형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는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직업

만족도는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의 상대적 영

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은 아버지의 기

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543명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

는 유아기 아동의 인구비례할당에 따라 표집되었다. 아버

지에 대해서는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양육참여를 측

정하기 위해서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조사대상

을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조사도구

1)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Y. M. You(2013)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9문항, 생활지도 9문항, 

가사활동 4문항, 인지적 성취지도 4문항의 4개 하위요인, 

26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하위요인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활동은 자녀와 함께 야외활

동이나 놀이 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생활지도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바른 인성을 만들어 주고 단체 활동이나 대

인관계를 형성하도록 격려하는 정도를, 가사활동은 식사 

및 설거지 등의 가사 측면에 참여하는 정도를, 인지적 성

취지도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참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여가활동 .920, 생활지도 

.931, 가사활동 .907, 인지적 성취지도 .880이었다. 

2)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선행연구(E. A. Anderson & J. W. Spruill, 1993; 

S.-Y. Im & T.-H. Kim, 2002; H. M. Kim, 2010; J. H. 

Kim, 1992; D. H. Olson, D. G. Fournier, & J. M. 

Druckman, 1987)에서 다루고 있는 부부관계의 특성 변

인을 파악하여 배우자 유사성, 배우자 지지, 부부 의사소

통척도의 세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에 대한 측

정문항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

우자 유사성은 남편과 아내의 행동양식, 개인적 배경, 가

치관 등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남편과 아내의 좋

아하는 행동, 여가 방법, 애정표현 방식, 갈등해결 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교육수준, 집안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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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Variables n (%)

Age

Under 34 years

35 to 39

40 to 44

45 to 49

More than 50

90

294

127

30

2

(16.6)

(54.1)

(23.4)

(5.5)

(0.4)

Residential area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204

74

60

66

55

49

35

(37.6)

(13.6)

(11.0)

(12.2)

(10.1)

(9.0)

(6.4)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or less

1- to 3-year college

4-year university

Graduate school

180

123

208

32

(33.1)

(22.7)

(38.3)

(5.9)
Occupation

Professional

Clerical

Managers

Sales/Service

Laborer

Manufacturing

Self-employed

Agriculture

etc.

48

121

54

72

43

70

68

32

35

(8.8)

(22.3)

(9.9)

(13.3)

(7.9)

(12.9)

(12.5)

(5.9)

(6.4)

Maternal employment

Full-time employee

Part time job

Household

244

82

217

(44.9)

(15.1)

(4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43)

다루는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배우자 지지는 남편이 아

내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는지와 관련된 요인으로, 남편이 아플 때 아내의 도움

과 시중, 남편의 기분이 안 좋을 때 아내의 위로, 슬플 때 

아내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 남편의 건강에 대한 아내

의 관심, 남편의 중요한 일을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정

도 등에 대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부 의사소통은 남

편과 아내가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 

대화의 만족도, 서로의 견해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금전 

사용에 대한 부부의 의견 일치성, 자녀 훈계방식에 대한 

부부의 의견 일치성,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아내에게 부탁

하는 정도 등에 대한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총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

과를 토대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배우자 유사성 .903, 

배우자 지지 .920, 부부 의사소통 .936이었다. 

3) 직업만족도

아버지의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 H. 

Rhee(2004)의 연구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행연구(B.-K. 

Ham, 2007; M. Y. Kim, 2013; Y. Kim, 2013; S. Y. Lee 

2009; S.-Y. You, 2010)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

게 구성하였다. 직업융통성 4문항, 직업용이성 4문항, 직

업안정성 3문항, 급여만족 3문항의 4개인 하위요인에 해

당하는 1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분석에 투입되었

다.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융통성은 

월차 및 휴가의 이용, 출퇴근의 유연성, 근무시간 중 외출 

가능 여부 등과 같이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용이성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체적·정신적 노

력 정도를 의미하며, 직업안정성은 현재의 직업 및 직장

에 대한 비전과 안전성을 의미한다. 급여만족은 급여의 

공정성, 급여에 대한 만족, 급여로 인한 생활수준 등 근무

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만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직업융통성 .899, 직업용이성 

.875, 직업안정성 .843, 급여만족 .876이었다. 

4) 기질

아버지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A. H. Buss and R. 

Plomin(1984)이 개발하고 S.-Y. Han(1996)이 번역한 성인

용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사용하였

다. EAS는 정서성 11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4문항의 

세 하위요인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기질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서성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잘 내며 주어진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기질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활동성은 성질이 

급하고 매우 활동적인 유형이며, 사회성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적 유형으로 구분된다. 5점 리커

트 척도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

수는 정서성 .964, 활동성 .884, 사회성 .806이었다.

3. 연구절차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합성이 확인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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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후의 본조사에 적용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과 지역의 선정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4)

를 이용하였다. 인터넷 조사 전문기관이 보유한 패널을 

표집틀로 하여 유아기 아동의 인구수와 전국 7대 도시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였으며, 할당된 표본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도록 임의표집하

였다.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인터넷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인터넷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4년 9월 1일부터 2주 

간 진행된 설문조사로 총 576개의 표본이 수집되었으나 

이상치(outlier)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543명의 설문 결과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앞서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응답자격을 확

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연구변인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의   계수를 산출하

였다. 양육참여,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에

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문항

들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확보하였고, 이후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PLS 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평가한 다

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후에 연구모형을 분석하였

다. 외생변수인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는 하위요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조형지표(formative indicator)로 구성

되어 있고, 내생변수인 양육참여는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

치는 반영지표(reflective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다(B.-R. 

Bae, 2007).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은 

반영지표에 적합한 반면, PLS는 반영지표와 조형지표로 

구성된 모형의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표본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규분포의 가정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W. W. Chin, 1998; D.-M. Koo, 2013). 이에 따라 반

영지표와 조형지표로 구성된 본 연구모형에 대해서는 PLS

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C.-H. Cho, 2014) 

이를 활용하였다. 아버지의 기질에 대한 조절효과는 기질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질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나타난 군집

별로 PLS 모형을 분석하여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

교함으로써 기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양육참여에 대

한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직업

만족도, 그리고 양육참여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먼저 종속변인인 양

육참여에 대해 살펴보면, 연구대상 아버지들이 평균적으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위요인은 생활지도(M=3.33, 

SD=.87)였고, 여가활동(M=3.18, SD=.79), 인지적 성취지

도(M=3.14, SD=.88), 가사활동(M=3.07, SD=.94) 순으로 

이어졌다. 독립변인 가운데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는 배우자 

지지(M=3.37, SD=.81)와 부부 의사소통(M=3.36, SD=.89)

의 점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사

성(M=3.18, SD=.83)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

다, 직업만족도에 대해서는 직업용이성(M=2.86, SD=.91)

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직업안정성(M=2.84, SD=.97), 직

업융통성(M=2.80, SD=.99), 급여만족(M=2.79, SD=.87)의 

순으로 이어졌다.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각 변인 내 하위

요인 간 문항평균 점수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연구모형의 검증

PLS 모형의 적합도는 R2과 중복성(redundancy), 전반

적 적합도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W. W. Chin, 

1998; M. Tenenhaus, V. E. Vinzi, Y. M. Chatelin, & 

C. Lauro, 2005). R2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상(R2=.26 이상), 중(R2=.13 이상 .26 미만), 하

(R2=.02 이상 .13 미만)로 평가하고, 중복성은 0을 기준으

로 양수(적합)와 음수(부적합)로 구분하며, 전반적 적합도

는 R2과 공통성 값을 적용하여 상(.36 이상), 중(.25 이상 

.36 미만), 하(.01 이상 .25 미만)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모형을 분석하여 평가 기준과 비교한 결과, R2은 .381로 

상에 해당되었고, 중복성은 .210으로 적합하게 나타났으

며, 전반적 적합도는 .502로 상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LS 분석에서는 지표에 따라 집중타당성과 신뢰성 평

가를 달리한다. 먼저 조형지표에서는 요인과 구성개념 간

의 경로계수(outer weight)가 유의하게 나타날 경우 집중

타당성이 확보되며(W. W. Chin, 1998), 요인이 구성개념

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신뢰성, 즉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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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Path Coefficient S.E. t-value(Sig.)

Marital satisfaction → Parental participation .460 .039 11.749 *

Job satisfaction → Parental participation .227 .042 5.401 *

* p < .001

Partner similarity

Partner support

Couple
communication

Job flexibility

Job availability

Job stability

Salary satisfaction

Guidance

Household chores

Cognitive 
achievment

Leisure activity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arenting

participation

.307

.317

.581

.369

.330

.236

.270

.814

.794

.839

.770

*p < .001

Figure 1. Measurement Model for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toward Parenting Participation

Table. 2.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n Parental Participation

일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없다(A. Diamantopoulos & H. 

M. Winklhofer, 2001). 분석 결과, 조형지표로 측정된 결

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의 해당 요인들은 통계적 유의성(

<.05)이 입증되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반영지표에서는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들의 요인

부하량(=.50-.95)과 통계적 유의성(), AVE(.50 이상), 

개념신뢰도(.70 이상)가 충족되어야 집중타당성이 있으며

(J. F.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 W. C. 

Black, 1995), 신뢰도 계수(=.70 이상)로 신뢰성을 평가

한다. 본 분석에서는 반영지표에 해당하는 양육참여의 모

든 요인들의 요인부하량(=.770-.839)과 유의성(<.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AVE(.647)와 개념신뢰도(.880), 신

뢰도(=.819)가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어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판별타당성 또한 지표에 맞는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조

형지표에서는 요인과 구성개념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상관계수가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관계수보다 커야 하고

(M. Bruhn, D. Georgi, & K. Hadwich, 2008), 조형지표

들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VIF(분산팽창지수)가 3.3 미

만이어야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결혼만족도에 속한 3개 

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직업만족도 및 양육

참여 간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도 양

호하게 나타났다. 직업만족도와 해당 4개 요인의 상관관

계 및 VIF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영지

표의 경우에는 AVE가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

다 큰지를 비교하여 평가하는데(C. Fornell & D. F. 

Larcker, 1981), 분석결과 반영지표인 양육참여의 AVE 

(.647)는 상관계수의 제곱값(.236-.346)보다 큰 것으로 확

인되어 요건을 충족하였다. 

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경로계수=.460, <.001). 세부적으로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세 하위

요인이 모두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

하였으며, 부부 의사소통(경로계수=.581, <.001), 배우자 

지지(경로계수=.317, <.001), 배우자 유사성(경로계수

=.307, <.001)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1>.

4.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

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만족도는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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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Indirect Effect

Partner similarity →

Parental participation

.141

Partner support → .146

Couple communication → .267

Job flexibility →

Parental participation

.084

Job availability → .075

Job stability → .054

Salary satisfaction → .061

Table 3. Relative Effects of Variables to Parental Participation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업에 대한 만족이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경로계수=.227, <.001) <Table 2>. 직업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을 고려한 분석의 결과, 네 개의 하위요인은 모

두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효과의 크기

는 직업융통성(경로계수=.369, <.01), 직업용이성(경로계수

=.330, <.01), 급여만족(경로계수=.270, <.01), 직업안정

성(경로계수=.236, <.05) 순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 

5.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 요인이 양육

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형지표 모형에서는 각 조형지표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간접효과)을 산출식(조형지표가 구성개념에 

미치는 영향력×구성개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구할 수 있다(J. I. Kim, 2012).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 1과 연구가설 2의 검정 과정에서 분석된 연구모형 

결과를 적용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형지표로 측정된 결

혼만족도의 3개 요인과 직업만족도의 4개 요인이 양육참

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의 

모든 요인들이 직업만족도 요인들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

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개의 

조형지표 가운데 양육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부부 의사소통(.267)이었으며,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배우자 지지(.146), 배우자 유사성(.141), 직업융통성(.084), 

직업용이성(.075), 급여만족(.061), 직업안정성(.054)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서 결혼만족도의 

영향(경로계수=.460)이 직업만족도의 영향(경로계수=.227)

보다 크다는 것에 기인한다. 각 요인과 구성개념의 직접

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배우자 

유사성의 영향력이 직업융통성과 직업용이성의 영향력보

다 작게 나타났지만, 요인들이 해당 구성개념을 거쳐 양

육참여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배우자 유사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양육참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중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

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6.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양육참여 관

계에서 기질의 조절효과

연구모형의 결과가 아버지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아버지의 기질을 조

절변수로 하여 기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아버

지의 기질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20개의 기질 문항을 

투입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

은 군집의 수를 연구자가 결정하여 입력해야 하므로 군집

의 수가 정해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척도

의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표준화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된 기질은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어 있으

므로, 집단의 수를 3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20개의 문항은 군집에 맞게 분류되었으며, 모

든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001). 군집1

은 사회성이 강한 집단으로 170명이 사회성 기질로 분류

되었으며, 군집2는 활동성이 우세한 집단으로 154명이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군집3은 정서성 집단으로 

219명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집단을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집단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집단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성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들의 결혼만족

도(경로계수=.506, <.001)와 직업만족도(경로계수=.251, 

<.001)는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직업만족도보다 결혼만족도의 영향이 강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특히, 부부 의사소통과 급여만족의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성 집단은 결혼만족도

(경로계수=.449, <.001)와 직업만족도(경로계수=.201, 

<.05)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

났으나, 특히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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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506**

Partner similarity

Partner support

Couple
communication

Job flexibility

Job availability

Job stability

Salary satisfaction

Guidance

Household chores

Cognitive 
achievment

Leisure activity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arenting

participation

.172

.197

.753

.381

.123

.012

.605

.826

.827

.833

.726

(a) Emotionality 

Partner similarity

Partner support

Couple
communication

Job flexibility

Job availability

Job stability

Salary satisfaction

Guidance

Household chores

Cognitive 
achievment

Leisure activity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arenting

participation

.310

.364

.559

.314

.332

.523

.039

.840

.753

.847

.818

.201*

.449**

(b) Activity

.372**

.346**

Partner similarity

Partner support

Couple
communication

Job flexibility

Job availability

Job stability

Salary satisfaction

Guidance

Household chores

Cognitive 
achievment

Leisure activity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arenting

participation

.444

.421

.435

.337

.523

.337

.239

.761

.771

.863

.772

(c) Sociability

*p < .05, **p < .001 

Figure 2. Measurement Model of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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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Traits
Groups

t-values of differences 

in path coefficient Sig.

① Emotionality ② Activity ③ Sociability ① - ② ① - ③ ② - ③

Marital satisfaction

 → Parental participation

coefficient .506 .449 .346

9.785 25.593 12.850 p < .001S.E. .054 .071 .070

t-value 9.456 6.346 4.970

Job satisfaction

 → Parental participation

coefficient .251 .201 .372

7.367 -19.913 -18.478 p < .001S.E. .050 .087 .075

t-value 5.059 2.323 4.944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Father’s Temperament on Parental Participation

었다. 사회성 집단의 분석 결과, 결혼만족도(경로계수=.346, 

<.001)와 직업만족도(경로계수=.372, <.001)는 양육참

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참여

는 결혼만족도보다 직업만족도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직

업용이성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기질의 3개 유형인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집

단에서 모두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

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성 집단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성 집단과 정서성 집단에서는 결

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

석된다. 양육참여에 있어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유형은 정서성 집단이었으며, 결혼만족도보다 직업만

족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유형은 사회성 집단이었다. 

1) 아버지 기질의 조절효과 검증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는 다음의 산출식에 의해 도출되

며, t 값이 유의할 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다

(M. Keil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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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의 합동 추정량

 : 집단 1의 표본 수

 : 집단 2의 표본 수

 : 집단 1에서 산출한 경로계수의 표준오차

 : 집단 2에서 산출한 경로계수의 표준오차

 : 집단 1에서 산출한 경로계수

 : 집단 2에서 산출한 경로계수

각 집단의 분석 결과와 산출식에 의해 계산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

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기질이 가지는 조절효과

를 검증한 결과, 기질 유형에 따른 세 집단의 경로계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집

단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001). 다음으로 아버지의 직업만족도와 

양육참여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기질의 조절효과를 분

석한 결과, 기질 유형에 따른 세 집단의 경로계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001). 그중 사회성 집단 아버지들의 경우에 양육참여에 

대한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정서성과 활동성 

집단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

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양육참여의 경로에서 

아버지의 기질은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아버

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선

정하여 일상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도가 자녀의 양육참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아버지의 기

질에 따라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와 양육참여 간의 영

향관계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참

여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는 자녀양

육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

혼생활에 만족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

여한다는 G. Bouchard and C. M. Lee(200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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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협조 수준이 높으며, 양육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 Feldman, 2000; R. Juhari et 

al., 2013; J. K. Nugent, 1991; J. Woo, M. Lee, & C. 

Jeon, 2003; E.-M. Yeon et al., 2014)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 Y. C. L. 

Kwok et al.(2013)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버지들의 경

우, 배우자인 어머니들로부터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지

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인 동시에 자녀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라는 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 간의 결혼 관계의 질이 자녀 양육에 대

한 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면 아버지라는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K. Bradford and A. J. Hawkins(2006)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만족

할수록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향이 있음

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로

서 양육에 관심에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서는 부부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결정하는 또 따른 심리적 

특성으로 살펴본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결

혼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양육참

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

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B. L. Volling & J. Belsky, 1991)의 결과와 같

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또 다른 연구들(F. K. Grossman, W. S. Pollack, & E. 

Golding, 1988; S. Hur, 1993; S. T. Park, 2010)은 아버

지의 직업만족도가 자녀 양육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도 보고했으며, 일부 연구(R. Juhari et al., 2013)에

서는 이들 간에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직업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직업만족도는 직업 여건을 중심으로 

한 직업융통성, 직업용이성, 직업안정성, 급여만족을 하위 

영향요인으로 하였다. 이때 모든 하위요인은 아버지의 양

육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그 

가운데 직업융통성이 가장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의 편의에 따라 근무 여건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상황을 조

정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직업융통성은 자신의 상황이

나 편의에 따라 얼마나 근무여건이나 업무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가령 출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든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를 내

고 자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직업융통성 측면에서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근무시간이나 여건 

등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한 Goodman et al.(2011)의 결과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직장 상황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충

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그러한 양상이 

자녀양육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

족도에 해당하는 모든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

석한 결과, 결혼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이 직업만족도의 

하위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의 하위요

인인 부부 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고, 배우자 지지와 배우자 유사성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다. 결혼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의 영향력을 나타낸 직업만족도의 경우에는 하위요인 중 

직업융통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고, 직업용

이성, 급여만족, 직업안정성 순으로 이어졌다. 결혼만족도

와 직업만족도를 함께 분석에 투입했을 때 각 변인 내에

서 하위요인들이 가지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두 개의 

독립변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버지의 직업만족도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이들 두 변인의 상대적인 영

향력을 비교해서 다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분석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기

는 어렵다. 다만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는 가정 환경과 

관련된 변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만족도에 비해 개념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녀 양육이 부모 중 한 사

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수행해야 하

는 역할임을 감안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고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아버지보다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

에 양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직업만족도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 

외의 직장 환경과 관련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변인이라

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앞의 두 변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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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만큼 직장일이 많거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퇴근 후 시간 

동안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내용이나 안정성, 급여 수준 등이 낮은 

직업만족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편안함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히려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경우와 

달리 직업만족도의 효과는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얼

마나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기질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의 기질이 가지는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먼저, 군집분석을 통해 기질을 정서성, 활

동성, 사회성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질 유형별로 연구

모형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질의 모든 유

형은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그리고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기질의 유형에 

상관없이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지지만, 기질 유형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는 다

르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아버지의 기질을 적용한 연구

가 미흡한 가운데, 아버지의 활동성 기질이 양육참여에 유

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Chung et al.(2013)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화를 잘 내고 감정기복이 심하며 환경에 의한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성 기질이 우세한 아버지들은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이 달라지

며, 특히 직업만족도보다는 결혼만족도로부터 더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서성 기질 집단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아

지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참여 정도를 결

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활동성 기질과 사회성 기질에 비해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

만족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활동적이고 성급하며 다혈질 성향이 강한 활

동성 기질이 우세한 아버지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결혼

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모두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이 더 크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참여 수준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이 집단에 속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는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성 기질 집단에 

속한 아버지들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가 모두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근소한 차이로 결혼만족도에 비해 직업만족도의 영향

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을 고

려하지 않은 채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양

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던 결과와 상충하며,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의 관

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 정서성 기질 

및 활동성 기질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성 집단의 특징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

께 어울려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이 이들

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은 결혼 관계에서 만큼이나 직장에서도 심리적으로 편안

하고 순조로울 때 가정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적극성

을 띠게 되며, 이러한 양상이 자녀 양육에도 반영될 것으

로 추론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참

여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혼

만족도의 하위요인은 모두 양육참여 수준에 유의한 효과

를 나타냈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

육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

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및 배

우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아버지들이 배우자와 원활하게 소통한다고 인

식할 때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

실을 토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부 간의 소통이 지니

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의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가정 내 상황뿐만 아니라 직업 및 직장

에 대한 심리적 경험과 인식 또한 양육참여를 결정하는 

데 주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업만족도의 하위요인 

가운데에서는 직업융통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근

무 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양육참여에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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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다른 측면에

서는 직장에서의 물리적인 근무 여건이 아버지의 양육참

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일련

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독려 방안의 일환으로 아버

지의 주요 생활환경인 직장에서의 심리적 지원이 고려되

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직업만족도의 차

원에 근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지원이란 비단 직

장 내에 육아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직

업만족도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남

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근

무 환경과 직장 문화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

족도의 영향력이 기질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

한 결과를 통해, 기질과 상관없이 이들 변인 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혼

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의 각 하위요인과 양육참여 간의 관

계 양상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향상시

키고자 할 때 개인적 성향이나 성격을 고려해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잘 내는 정서성 기질이 우세한 아버지들과 성급하고 다혈

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활동성 기질 집단의 아버지들의 경

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참여

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적합한 부부 관

계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아내와 효과적으로 의

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다. 이와는 달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성 

기질의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근무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

력이 양육참여로 반영되는 만큼, 기업의 탄력적인 근무 

여건 지원을 통해 양육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기질과 상관없이 결혼만족도와 직업만

족도가 모두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를 결정하는 요

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근거한 후속 연구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선정함에 있어 문헌연구를 참조하여 결혼만

족도와 직업만족도를 측정하였고, 하위요인 결정에서도 

문헌연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대의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들의 그룹

인터뷰나 토론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요인을 도출한 후 

양육참여와의 관계를 규명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방법으로 인터넷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조사의 경우, 지역에 제한 없이 단

기간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 이

용자만 참여가 가능하고, 조사기관에 가입된 패널을 대상

으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의 특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고려하여 자료 조사방법

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

분석을 이용하여 기질 유형에 따라 아버지들을 세 집단으

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질 측정 척도

인 EAS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기질 유형을 근거로 하여 

개인에게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기질을 구분함으로써, 

각 집단에 속한 아버지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른 집단과

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분석방법이

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기질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데 보

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기질적 특성을 고르게 가

지고 있다고 나타난다면 인위적으로 기질 유형을 분류하

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후속연구

를 통해 아버지들에게 특정 유형의 기질이 나타나는 정도

의 차이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인

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각각의 기질마다 어떻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면 본 연구결과의 제

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후속연구에서 아

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아버지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

이나 양육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명한다

면 양육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데 보다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결

정하는 데 결혼만족도 및 직업만족도와 같은 아버지의 심

리적 특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양

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그들의 심

리적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다루어진 적이 없는 아

버지 기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기질 유형에 따라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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